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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시장 마감 시황

본 자료는 AI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안타 AI 미국 주식시장 마감 시황

🤖 AI 한줄평

기술주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며 S&P500과 NASDAQ이 2020년 이후 최고 분기 성과로 상반기를
마감했습니다 . 엔비디아를 넘어 AMD·인텔로 번진 반도체 랠리가 주역이었던 반면 ,
방어주(유틸리티·부동산·필수소비재)는 일제히 밀려 위험선호가 뚜렷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5가지

① 기술주 주도로 3대 지수 분기 최고 성과 마감

• S&P 500 +0.79%, 나스닥 +1.52% 마감, 2020년 이후 최고 분기 성과로 상반기 마무리

• 다우 +0.26%로 신고가 경신, 러셀2000 +0.46%

② 2분기 반도체 랠리, 마이크론·인텔·AMD 시총 2조 달러 증가

• AI 붐이 엔비디아 외 공급사로 확산되며 칩 종목 전반 강세

• AMD +7.68%, 인텔 +6.01%, ASML +5.65%, 램리서치(LRCX) +5.46% 마감

③ 유가, 6년래 최대 분기 하락폭 기록

• 호르무즈 해협 우회 경로 확보와 중국 원유 수입 감소로 공급 차질 완화

• 같은 날 WTI 원유 -1.02% 마감

④ 버라이즌, 다우지수 편출

• 다우가 버라이즌을 제외하고 고성장 AI 종목으로 교체, SpaceX 위성폰 위협 우려도 부각

• 버라이즌(VZ) -3.99%, T-모바일(TMUS) -3.59% 동반 하락

⑤ 컴캐스트, NBCU 분사 계획 발표 후 17% 급등

• 케이블·브로드밴드 사업과 NBCU 미디어 부문 분리로 가치 창출 추진

• 미디어 업종 재편 우려 속 넷플릭스(NFLX) -3.23% 마감



📊주요 지수 마감

유안타 AI 미국 주식시장 마감 시황

다우존스: 
52,319.20 (+0.26%)

나스닥: 
26,213.72 (+1.52%)

S&P 500: 
7,499.36 (+0.79%)

러셀2000: 
3,024.37 (+0.46%)

MSCI 
전 세계(ACWI): 
$156.97 (+0.74%)

MSCI 
선진국(URTH): 
$202.64 (+0.70%)

MSCI 
신흥국(EEM): 
$68.41 (+1.45%)

MSCI 
한국(EWY): 
$201.90 (+2.23%)

🔥섹터별 성과 (S&P500 대비)

• 기술(XLK) +2.76% (+1.96%p)

• 산업재(XLI) +1.35% (+0.56%p)

• 소재(XLB) +0.34% (-0.46%p)

강세 TOP 3

• 부동산(XLRE) -1.98% (-2.77%p)

• 필수소비재(XLP) -1.54% (-2.33%p)

• 유틸리티(XLU) -1.48% (-2.27%p)

약세 BOTTOM 3

📌특징 종목

💱매크로 지표

美 2년물: 4.17% (+6.10bp) 원/달러 환율: 1,546.63원 (+0.74%)

美 10년물: 4.42% (+4.60bp) WTI 원유: $70.03 (-1.02%)

美 30년물: 4.90% (+3.80bp) 금 선물: $4,021.80 (-0.01%)

달러인덱스: 101.16pt (+0.05%) 구리 선물: $6.25 (+2.45%)

상승 TOP 3

하락 TOP 3

AMD(AMD) +7.68%
2분기 마이크론·인텔과 함께 시총 합산 2조 달러를 더한 반도체 랠리 주역. 시총 9,000억 달러대로 올라서며
엔비디아 외 공급사 강세를 대표.

인텔(INTC) +6.01% 2분기 칩 랠리에 동참하며 강세. AI 인프라 투자 확산이 메모리·CPU 공급사 전반의 재평가로 이어진 흐름.

램리서치(LRCX) +5.46% 삼성·SK의 1.3조 달러 규모 한국 투자 베팅 소식에 반도체 장비주 동반 급등, 신고가 경신.

버라이즌(VZ) -3.99% 다우지수 편출 결정과 SpaceX 위성폰 진입 우려가 겹치며 매도 압력 확대.

T-모바일(TMUS) 
-3.59%

지수 편입 변동과 스타링크 경쟁 부각 속 통신주 약세 동참.

넷플릭스(NFLX) -3.23%
컴캐스트 NBCU 분사 발표로 미디어 업종 재편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섹터(-0.70%) 약세 속
하락.



이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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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동자료를 전문투자자 및제 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없습니다. 따라서, 본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자료는

당사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없이 본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서비스는 생성형 AI가자동으로 생성한 요약정보입니다. 

생성형 AI는학습데이터, 알고리즘 및생성과정의 한계로 인해정보의 정확성,완전성,시의성이 보장되지 않을수있으며, 편향된 결과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